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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에너지, 새터민 일자리 제공 박스공장 설립

SK에너지가 새터민(탈북자)의 일자리 마련에 나섰다.

SK에너지는 7월9일 파주시에서 새터민을 위한 박스제조공장 <메자닌아이팩> 설립행사를 가졌다.

행사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, 홍영호 통일부 차관,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, 새터민 등 관계자 100여명이 

참석했다.

<메자닌아이팩>은 통일부, SK에너지,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의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기업연계형 박스 

제조기업이다.

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는 7월8일 새터민의 취업률이 구직자 중 12.7% 이고, 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

기간은 5.8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,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2008년 6월 기준 1만3000명을 넘었

다.

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“사업은 박스공장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회

적 기업을 지향함으로써 단순히 임금만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

대단히 의미있는 새로운 모델”이라며 “SK에너지는 새터민들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”이라

고 말했다.

한편, SK에너지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및 YMCA 등의 NGO, 보건복지부, 노

동부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앞장서 지역사회 소외아동을 위한 교사,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

보육교사 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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